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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
자에게 네비올로(nebbiolo)는 와인의 모든 것을 

의미하는 절대적인 품종이자 도달할 수 없는 품종이다. 

와인에 구체적으로 빠져들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네비올로를 따라 나서게 되었다. 네비올로가 좋아서라기보다는 

네비올로를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를 선뜻 좋아하기에는 

그에 대해 아는 것이 없었지만 그를 놓치고 싶진 않았다. 그 후 

네비올로가 준 영감과 감흥은 내 와인 인생의 결정적인 전환점을 

열어주었다.

타닌이 많고 힘이 넘치는 풀보디한 와인을 선사하는 동시에 명확한 

산미를 남기는 네비올로는 ‘안개’를 의미하는 ‘네비아(nebbia)’에서 

유래되었으며 이는 포도 수확기에 산지에 드리운 안개를 상징한다. 

필자에게 네비올로는 그 어원 이상으로 품종이 표현해주는 

놀라운 개성과 다양성 속에서 이미 안개처럼 구체화할 수 없는 

우리의 영감을 가득 채우는 영적인 품종이다. 영적이라는 표현은 

네비올로가 보여주는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타닌의 강력함 

뒤에는 형언할 수 없는 우아함이 배어 있기 때문이다. 네비올로는 

와인이 얼마나 경이롭고, 그러면서도 소탈하고 인간적일 수 

있는지 보여주는 인생의 스승이다. 네비올로는 그 품격 안에서도 

소박한 자연스러움을 잃지 않는다. 천상의 품종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소탈함에 기대 자신의 깊이를 표현하는 품종인 것이다. 

우아하면서도 거칠고, 거칠면서도 우아하고, 무거우면서도 과하지 

않고, 여성적 섬세함이 함께 하지만 여리지 않다. 

그런 네비올로가 최상의 표현을 하는 곳, 세계에서 유일한 개성을 

지닌 와인을 만드는 곳이 바로 피에몬테에서도 최고의 와인 산지라 

불리는 랑게 언덕이다. 필자에게 랑게는 부르고뉴 지방에 버금가는 

와인 산지다. 랑게와 네비올로의 조합은 부르고뉴와 피노 누아의 

조합이 주는 섬세함과 깊이 그리고 그 이상의 다양성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랑게 언덕은 유명한 바롤로, 바르바레스코, 알바를 

비롯한 작은 와인 마을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곳을 대표하는 중심 

마을은 바롤로와 바르바레스코의 중간 지점에 위치한 알바다. 

알바에서는 13년째 전 세계 와인 바이어들과 저널리스트를 

초청하여 매년 피에몬테 최상의 와인을 선보이는 알바 와인 

전시회를 열었다. 올해부터는 그 이름이 ‘네비올로 프리마’로 

바뀌었다. 그것은 네비올로가 피에몬테 와인에서 얼마나 중요한 

상징인지 잘 드러내준다. 네비올로는 단일 품종 와인을 좋아하는 

와인 애호가들에게는 부르고뉴의 피노 누아와 더불어 세계 최고의 

포도 품종으로 여겨진다.

랑게의 포도밭 안에 있는 훌륭한 레스토랑 ‘보르고 안티코’에서 

전통적인 와인 농장 프라텔리 바랄레의 농부 세르지오 바랄레 

옆에 앉아 그의 이야기를 경청했다. 그의 이야기는 몇몇 와인 

생산자들과 각국 저널리스트들을 침묵케 했다. 와인은 양조장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포도밭에서 만드는 것이다. 네비올로 품종으로 

만들어진 와인, 항상 자신을 드러낼 때 수줍음을 동반하는 와인 

바롤로와 바르바레스코의 위대함은 네비올로가 심어진 랑게 

언덕의 포도밭과의 교감에서 비롯된다. 랑게 언덕에서도 수많은 

특화된 포도밭이 있으며 네비올로는 그 개별적인 교감을 통해 

자신이 가진 무한한 섬세함을 드러낸다.

네비올로는 내 와인 여정의 방랑벽에 종착점을 만들어주었고 

도달할 수 없는 깊이를 통해 내 남은 와인 여정의 새로운 출발점에 

서게 해주었다. 그럼에도 네비올로가 주는 감동은 일생에 단 한 

번 만날 수 있는 예외적인 현실 같은 느낌도 아니었으며, 불멸의 

예술품 같은 충격적인 만남과는 거리감이 있었다. 그것은 랑게라는 

놀라운 자연과 네비올로라는 걸출한 품종의 절묘한 결합을 

일상에서 늘 구현하고 있는 소탈한 농부들의 고된 노동이 함께하는 

자연의 소박한 결과물이었다. 피에몬테는 이러한 농부들의 열정이 

담긴 감동적인 장소이며 그곳에서 네비올로는 자신의 가능성을 

절대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글 안준범(와인바 ‘쉐조이’ 대표)

저 멀리 알프스가 내려다보이는 

랑게 언덕의 네비올로밭. 

넌 감동이었어 
프랑스에 피노 누아와 부르고뉴가 
있다면 이탈리아에는 네비올로와 랑게가 
있다. 네비올로는 랑게 언덕의 수많은 
포도밭과 교감하며 자신이 가진 무한한 
섬세함을 드러낸다. 에디터 송원석


